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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덕적·자월도‘활기’넣을 개발 현장 살펴
- 서포리항 어촌뉴딜 300 사업(덕적), 천문공원 조성사업(자월) 현장 점검 -

- 유정복 시장, “도서지역 현안 해결위해 정책의지 가지고 지혜 발휘할 것” - 

유정복 인천시장이 덕적도와 자월도를 찾아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주

민들과의 대화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5월 21일 옹진군 덕적면과 자월면을 차

례로 방문해 지역 개발사업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과 소통을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덕적면의 어촌뉴딜 300사업과 자월면의 달빛바람 천문

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살피며, “관광객 유치를 통해 섬 지역의 활기

를 불어넣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섬에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대표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안전시공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덕적면 서포리항에는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후된 항·포구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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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한창이다. 서포리항 방파제 증고 및 연

장,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캠핑장 정비, 해송산책로 등이 조성될 예정

인데,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78%로 오는 8월 사업 완료 예정이다. 

자월면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특수

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돼, 천문공원(20억), 전망카페(25억), 천문과

학관(55억) 등이 조성된다.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천문카페 준공, 오는 6월 공원(야영장)이 준공 예정이고, 천문과

학관은 오는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중 천문과학관은 천체망원경으로 자월도의 청명한 밤하늘에 떠오르

는 별들을 관측해 학생들에게는 교육현장 체험 기회를, 관광객들에게 

바다 위 신비로운 별들의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천의 섬을 보물섬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 왔듯이 옹진은 매우 특별한 곳이지만, 거주하는데 현

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해 도서지역은 

인천의 미래로, 접근성·생활편의 등 어렵고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지혜를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 3 -

<덕적면 서포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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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월면 달빛바람 천문공원 조성사업> 


